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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 미국 

국가안전보장청(NSA)의 기술이전 

국가안전보장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은 국방 주도의 경제를 더 이상 강조할 수 없는 시대 상황에 부응하고, 미국 
산업의 상업적 주도권을 유지하며, 국제적 경쟁성을 향상시키고, 탄탄한 국내 경제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으로의 첨단 핵심 기
술이전을 미래에 추구해야 할 핵심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국가안전보장청은 미국 산업에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분야로서 신호처리, 전산, 통신과 통신망, 超小型전자기술, 그리고 수학
을 들고 있다. 1993년 12월 처음으로 시사회에 휴대용 지문스캐너(Portable Fingerprint Scanner), 생물측정경비 시스템
(Biometric Security System), 프로그래밍 언어群, 멀티미디어 언어 훈련 꾸러미, 컴퓨터 데이터 처리 및 저장을 위한 초소형 전
자기술 장치(Micro-electronic Device) 등 기밀취급의 물품을 전시하였다. 

최근에 국가안전보장청이 개발한 기술들 중에서 가장 상업화에 적합한 것 중의 하나로 소형 지문스캐너(Compact Fingerprint 
Scanner)를 들 수 있다. 이는 시장에 나온, 비슷한 스캐너보다 작은 디자인이다. 이 디자인 특성은 현재 법집행 임무에 이용하는 
프리즘에 기초한 스캐너 같은 종류와 달리, 뒤틀림이 없는 이미지 시스템을 이용한다. 현재 상업화 장치의 비용보다 작게 소형지
문 스캐너를 다량 생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생물측정경비 시스템은 기밀 시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컴퓨터 장비 사용을 통제하거나, 또는 신용카드나 자동현금기계의 출납
을 통제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쌍방향의 말을 기초로 생물을 인식하는 방식은 개인의 소리 내기와 뼈대 작동의 신체적 비
대칭성을 이용하는 기술이 한 예이고, 컴퓨터 영상과 중앙처리 장치를 이용하는 얼굴 모양 인지 시스템을 다른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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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화된 거짓말 탐지기 시스템 개발을 하였는데 1990년 이래 투자한 결과 이제 상품 시장에 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통계적 
유형 인식 방식으로 거짓말 탐지기에 질문하여 조사된 대답들의 확률적 진실에 대해 거의 實時間에 판단 처리를 해 낸다. 미국에
서는 하루에 1000단위의 거짓말 탐지기가 이용되고 있으며, 존스 홉킨스대의 응용물리 실험연구소가 거짓말 탐지기 보조 점수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청은 산업 또는 학계와 공유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AC, 새 언어이며 CM-5 노드 아키텍쳐를 벡터화하는 컴파일러인데, 이는 프로그래머가 대량의 병렬형 컴퓨터들에 대한 프로
그램의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켜 준다. 

○언어나 논제별 정보의 저장과 검색 기술은 매우 간편하면서 빠른 특성을 지닌다. 

○유닉스界를 위하여 C 언어로 쓴 정보 소프트웨어는 동적인 연합(fusion)과 여과(filtering)를 한다. 

○30분 짜리 연속 가정용 코메디에 기초한 멀티미디어 언어 훈련 과정 

○소프트웨어 공학 도구의 개발을 위한 공식적인 방법 

국가안전보장청이 산업과 공유하려는 전자 장치와 하드웨어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Splash 2 라는 프로세서는 일반 목적의 전산 플랫폼을 많은 응용분야에서 超-Cray 수준으로 운영을 가속시킬 수 있으면서, 
Cray 컴퓨터의 비용보다 훨씬 작게 드는 이점을 지닌다. 

○Differential Cascode Voltage Switch(DCVS) 논리는 트랜지스터 표준의 집적회로 디자인으로서 하드웨어 장애에 대비하여, 
특히 안전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시스템을 보호한다. 

○Autobond 4.4판은 X-11에 기초하여 그래픽하게 접속하는 도표 생성 프로그램인데, 초대규모 집적회로(VLSI)칩 디자이너가 
칩 신호 패드와 패키지 내부의 空洞 핀 間 접속의 하드카피 PostScript 도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Bipolar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BICMOS) 집적회로는 현재의 대규모 집적회로(LSI)보다 50배의 차
수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CMOS) 집적회로로서 TOAST와 보다 큰 판인 ARSON은 열 특성 실험에 쓴
다. 

*Source: New Technology Week, 1/3(1995) 

*미국편 담당 : 權 龍 水(동향분석연구실) 

 

■해외동향 : 유럽 

순항하는 유럽경제: '95년의 전망과 과제 

'94년이 시작되던 작년 이맘 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유럽경제의 앞날에 대해 우울한 잿빛 전망을 내놓았었다. 과감한 경제개혁
이 수반되지 않는 한 불황이 지속되고 생산과 고용은 줄어들 것이며, 기껏해야 아주 완만한 정도의 성장률 밖에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실제로 '94년 한 해 동안 유럽경제가 이룩한 실적은 이같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무색하
게 만들어 버렸다. 

'94년 3/4분기에 구서독경제는 5.3%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 무려 2.5%가 높은 실적이다. 또 같은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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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9%, 영국은 4.2%의 성장률을 각각 기록했다. EU 전체로 본 산업생산도 전년에 비해 5%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
로의 경기예측 전망치 또한 연일 상향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OECD는 유럽경제가 '95년 중에 3%, 그리고 '96년에는 3.2%의 
GDP 성장률을 각각 기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유럽경제는 당분간 순항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방해할 암초나 
그 밖의 장애물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분위기이다. 

내용 면에서도 유럽의 경기회복은 이미 '91년 2/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였던 미국의 경우와는 판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미국은 겨우 1∼2%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현재 유럽의 생산 증가는 이보다 훨씬 그 규모가 크고 강력하다. 물론 유럽의 경
기회복이 세계적인 호황과 맞물렸다는 점도 이같은 사실을 설명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된다. 작년에 세계무역 규모는 무려 9%나 늘
어났는데, '91년 당시에는 이 비율이 3%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지출증가가 경기회복의 원동력이었던 미국과
는 달리, 유럽에서는 기업들의 투자증가와 수출증대가 경기회복을 선도하는 주된 힘이 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의 경기회복이 유럽국가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두 가지 경제문제, 즉 높은 실업률 및 과도한 재정적자라는 난제들
을 해결하는데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서유럽 제국의 평균 실업률은 11.6%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미
국(5.6%)보다 두 배나 높은 수준이다. 비교적 처지가 낫다는 독일조차도 6월의 8.4%에서 11월의 8.2%로 반 년 동안 겨우 
0.2% 포인트 줄어든 것이 고작이다. 프랑스는 12월 현재 실업률이 무려 12.6%에 이르고 있다. 

최근 1,500명의 유럽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향후 경기에 대해 낙관적이고 자신있는 반
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1년 이내의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감원할 예정"이라는 대답이 주류를 차지했다. 이같
은 분위기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OECD에서는 오는 2000년까지 유럽경제가 평균 3%의 성장률을 유지하더라도 실업률은 '96년
에 10.9%, 2000년에는 9.6%로 지금보다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괄목할 만한 최근의 경기회복도 "高실
업"이라는 고질병을 치유하는 데에는 아무런 효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유럽 각국이 보다 확장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을 펴서 성장률을 더 높여야만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수 없는 까닭은 
현재 유럽이 당면하고 있는 실업문제가 "(경기)순환적 실업"이 아니고 "구조적 실업"이라는 데에 있다. OECD의 추계에 따르면 
유럽의 "구조적 실업률(=임금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낮출 수 있는 최저수준의 실업률)"은 '70년대의 4% 수준에서 현재는 9% 이
상으로 높아졌다. 결국 전통적인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저임금
의 삭감, 각종 실업혜택의 폐지와 고용안정법의 완화 등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경영자
들은 고용증대를 위해 노동법을 완화 내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반면 각국의 정치인들은 이에 대
해 소극적이다. 작년 12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Essen에서 열렸던 EU 정상회담에서 Delors가 제안한 "고용창출을 위한 실행
계획"은 이같은 개혁과는 동떨어진 내용들을 담고 있어-특히 경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그 효과가 의심스럽지만, 정치인들은 
별다른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유럽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난제, 재정적자 문제는 최근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다소 호전되는 듯한 기색이다. OECD는 '93년 
GDP의 6.5%에 이르렀던 EU의 평균 재정적자 규모가 '96년에는 4.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과는 아직
까지 큰 격차가 있다. 이미 유럽의 세율은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만큼 높이 올라가 있다. 또한 EU의 정부수입은 '94년에 GDP 
46%에 이르고 있어(미국은 32%),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거는 결국 정부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80년 
GDP의 45%를 차지했던 유럽의 정부지출은 '94년에는 무려 52% 수준까지 치솟아 있어(미국은 34%), 문제의 조기해결 전망을 
한층 어둡게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지금처럼-경기가 회복되고 성장이 순조로울 때 구조조정 및 공공지출 삭감을 단행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이다. 
그러나 지금 유럽에서는 경기회복으로 재정적자와 실업이 약간씩 호전되는 기미가 보임에 따라 고통스럽고 인기없는 정책을 슬그
머니 회피해 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은 '80년대의 고통스런 불황을 겪으면서 얻었던 값비싼 교훈을 잊어버리고, 한 
번 저질렀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Source: The Economist, 1/6(1995) 

*유럽편 담당: 金 基 國(동향분석연구실) 

 

■해외동향 : 일본 

일본 과학기술청, 경쟁적 연구환경창출을 위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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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학기술청은 창조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적·유동적 연구환경이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를 밝히는 동시에, 경

쟁적·유동적 연구환경을 창출하는데 있어서의 과제와 조건을 검토한 결과를 정리, 발표하였다. 

앞으로 일본에서 연구자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20∼30대의 젊은 연구자들이 창조적이고 경쟁적인 연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경쟁적·유동적 연구환경이 정착하는 데는 그와 같은 환경이 연구자 개인의 위험이나 부담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가 그에 대한 의의를 인정하고 성립시켜가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조직에 있어서는 유동적 연구자
를 임시 보조적인 연구자로서 취급하지 말고, 의식을 바꾸어 유동적 연구자와 접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연구의 현장에 있어서
는 유동연구자를 처우의 면에서도 후대하고, 동시에 연구테마의 선정, 연구비의 액수와 사용용도, 연구설비, 지원의 면에서도 연
구자가 이제까지 이상으로 커다란 재량권을 가지고 자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하게 지원하
는 것이 중요하다. 

유동연구자의 선발 및 지원에 있어서는 이제까지의 업적이나 연공에 관계없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의 틀을 
정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새롭게 계약연구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책을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의 유동적 연구
제도에서도 유동연구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의 확대나 대상자의 선발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 

한편, 유동적·경쟁적 연구환경을 뒷받침하는 사회기반으로는 연구자의 유동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 요구된다. 이동비용의 부담이나 유동연구자에 대한 주택의 제공, 이동하는 것을 고려한 유동연구자를 위한 보험 등
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유동이 활발해지는데 대하여 고용에 관한 정보제공 서비스도 빠트려서는 안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경쟁적·유동적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연구환경이나 사회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이 정

비되기까지의 과도기적인 조치로서 기존의 종신고용제의 연구환경 속에서도 독립된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틀을 정비·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명확히 하고, 경쟁적·유동적 연구환경을 구축하는 데는 기존의 제도에 대한 재검토, 새로운 제도의 

책정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체제를 바꾸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경쟁적·유동적 연구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행적으로 정비에 착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유동연구자의 우대(기존 유동적 연구제
도에 있어서의 급여 및 연구비 등의 증액), 연구비에 관한 자유도의 확대(각종 그랜트로부터 인건비의 지출을 인정한다) 등을 생
각할 수 있다. 

<경쟁적·유동적 연구환경의 성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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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TEP, 과학기술이 인간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 

과학기술은 국민생활과 사회의 곳곳에 침투하여 커다란 편익을 가져다 준 반면, 사회의 모든 방면에 과학기술이 적용되고 더 나아
가 그것이 고도화됨으로써 사회에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과학기술의 영향 등을 일반국민에 대한 앙케이트조사(1993년 10월∼12월에 일반국민 1,000명을 대
상으로 하여 전국규모로 실시)를 통하여 파악함으로써, 인간 및 사회에 있어 바라는 과학기술의 전개방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여 아래의 2가지 점을 주요내용으로 삼아 조사를 실시하였다. 

①과학기술 전반이나 과학기술의 플러스적인 면/마이너스적인 면에 대한 국민의식의 분석 

②국민의식 속에서의 과학기술의 새로운 분류의 구축 및 그 분류에 맞는 과학기술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 

여기에서는 주된 조사결과로서 과학기술의 플러스적인 면에 대한 국민의식에 대하여 말하기로 한다. 과학기술의 플러스적인 면
에 관하여 21개 종류의 측면을 설정하여 각각에 대하여 과거의 공헌도(예를 들면 「세계속의 뉴스를 TV에서 가장 빨리 볼 수 있
는 등, 다양한 정보를 간단하게 빨리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견에 대한 「전혀 그렇다고 생각한다」∼「결코 그렇게 생각치 
않는다」의 5단계 평가)와 미래에 대한 기대도(예를 들면 「여러가지 정보를 간단히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단히 중
요하다」∼「전혀 중요하지 않다」의 5단계 평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대하여 因子分析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무의식하에서의 과학기술의 플러스적인 면에 대한 평가척도를 추출하였다(<
그림 1>). 즉, 국민은 과학기술에 의한 이제까지의 플러스적인 면에 대해서는 <그림 1>의 좌측의 4가지를 척도로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의한 앞으로의 플러스적인 면에 대해서는 같은 <그림 1>의 우측의 4가지를 척도로 하고 있다. 

추출된 척도는 어디까지나 국민이 과학기술의 플러스적인 면을 보는 경우의 단면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척도로서 「효율성」
이나 「정신적 쾌적성」이 새롭게 생기고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기능이라든가, 「인류발전」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
요한 기능에서 없어지고 있다고는 곧바로 말할 수 없다. 

우선, 「인류발전」과 대단히 관계가 깊은 플러스적인 면은 「경제발전」과 「새로운 발견」인데, 단순집계의 결과(이 글에서는 
생략)를 보면, 이들은 양자 모두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래에 대하여 추출된 척도의 
중요도의 방향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추출된 척도는 그것과 대단히 관계가 깊은 플러스적인 면에 의해 그 성격이 추정되기 때문
에, 미래에 대한 4가지의 척도와 대단히 관계가 깊은 플러스적인 면을 받아들여 각각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조사해 보았다(<
그림 2>). 

<그림 2>에서는 21종류의 플러스적인 면 중에서 미래에 대한 척도와 대단히 관계가 깊은 플러스적인 면을 받아들여, 척도마다 
열거한 후, 과거의 공헌도에 대한 지표치(5단계 평가로 ＋2, ＋1, 0, -1, -2의 점수를 매겨 집계한 것. 지표치가 클수록 공헌도
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를 화살표의 終點(정확히는 검은 막대기 또는 흰 막대기의 종점)에 플로트하여, 과거에 대한 의식→장
래에 대한 의식의 상대적인 변화를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그림 2>로부터 「생활의 안전조건」과 대단히 관계가 깊은 플러스적인 면은 모두 긴 上向의 화살표로 나타나고 있어, 과거의 
공헌도는 비교적 낮지만 미래의 기대도는 대단히 높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편리성·물적 쾌적성」은 과거의 공헌도는 

비교적 높지만 장래에 대한 기대도는 비교적 낮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생활의 안전조건」에 특히 
높게 기대하고, 「편기성·물적 쾌적성」에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의식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민의식의 방향성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지만, 「정신적 쾌적성」이 장래에 대한 척도로서 새롭게 생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점이다. 

*Source: 科學技術シ"-ナル, 12월호(1994) 

 

1994년판 일본과학기술백서의 테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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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 속에서」 

1994년판 일본과학기술백서는 「지금, 세계 속에서」를 테마로 하여, 냉전종결 후의 세계의 정치, 경제 및 사회의 변화를 세계적
인 전환기로서 받아들여, 주요국의 과학기술 정책동향을 분석하는 동시에 일본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을 고려하며 일본
의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1.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동향 

(1) 선진 주요국에서는 성장이 뚜렷한 아시아 여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추격 등을 토대로 하여 경제성장, 경쟁력 확보, 고
용창출을 커다란 정책과제로 삼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도 이들을 중시하는 정책이 취해지고 있다. 

(2) 선진 주요국 정부는 냉전의 종결에 따라 군민전환에 대한 노력을 중시하고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신장을 억제하면서도 과학기
술이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그림 1>). 

2. 과학기술을 둘러싼 일본의 과제 

(1)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저조하고, 기업의 연구개발력이 구미에 비해 저하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기업은 그에 대한 기업전략으로서 연구개발에 의한 독자적인 고부가가치제품의 창출과 소비자 니즈에 맞는 제품의 개발을 중시하
고 있으며, 국가에 대해서는 주로 기초적, 선도적인 연구의 실시와 과학기술계 인력확보의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그림 2>). 

(2) 일본의 기초연구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낮아, 이를 개선하고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의 주된 담당자인 대학 및 국
립시험연구기관에 있어서의 연구자금의 확충과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의 증가가 요망되고 있다. 

(3) 냉전종결 후의 세계에 있어서, 일본 국내의 기대를 배경으로 하여 일본의 세계에 있어서의 지위를 토대로 하여 과학기술면에
서의 국제적인 대응에 종래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전환기에 있어서의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1) 일본은 아시아 제국의 추격 속에서, 기초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한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독창적인 새로운 기술에 기초를 둔 신
산업의 창성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기업에서는 독창적인 기술의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함양에 노력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주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세제우대조치의 충실 등에 의한 
기업활동 환경의 정비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선진 주요국은 계속해서 기초연구를 중시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종래 이상으로 기초연구의 강화와 독창성이 풍부한 우수
한 과학기술계 인력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선진 주요국 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그 중에서도 국방연구 이외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구의 
강화를 비롯한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확충이 필요하다(<그림 3>). 

<그림 1> 과학기술 관련 예산 중의 국방 관련 비율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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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업연구개발의 日美·日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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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국의 과학기술예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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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科學技術シ"-ナル, 1월호(1995) 

*일본편 담당: 朴 敬 善(동향분석연구실) 

 

■해외동향 : 북방 

중국 대학의 기업 설립 

중국의 대학소속 기업들은 대학이 보유한 지적 자원과 일정한 고정자산 및 자금을 이용해 신상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 과학
기술정보서비스,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내적으로는 대학의 행정단위에 예속되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독립적인 경제
법인으로 독립채산제 및 자주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경대학은 10개의 기업으로 이뤄진 北大方正集團公司나 北佳信
息技術有限公司(일본과 합작) 등을, 중국과학원은 聯想集團公司, 科海集團公司, 中國大恒公司, 北京希望電惱公司 등을, 淸華大學
은 北京華海新技術聯合開發公司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소속 기업들은 대학에 안정적인 연구실험기지를 제공할 수 있고 대학생, 대학원생이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문
제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식영역을 넓히고 연구능력을 제고시켜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추세에 적응시키는 이점이 있다. 아울
러 교수의 교육수준을 높여 대학의 지적 능력을 발휘시키며, 기업활동을 통한 이익금으로 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수의 생활수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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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다. 

대학은 과거 교육의 이중성(교육과 연구)에서 삼중성으로(교육, 연구, 사회복지)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대학의 관리체계, 교육구
조, 내용, 전공 및 입학생 모집, 복지 등 각 부문에서의 조정과 개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의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기업의 설립은 이와 같은 대학의 조정과 개혁을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과학기술과 경
제의 결합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둔다. 

첫째, 과학기술 성과의 생산력 전환에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둘째, 대학 과기산업의 형성과 발전은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산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셋째, 부분적으로 국민 수입의 불공평 현상을 바로잡을 것이다. 

넷째, 대학의 학과 여건을 개선해 대학자체 발전능력을 제고시킨다. 

다섯째,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적합한 인재를 양성한다. 

*Source: 中國科技論壇, 第4號(1994) 

 

중국 항공우주기술의 민수전환: 성과와 과제 

냉전의 종식과 함께 많은 국가들이 항공우주기술의 민수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항공우주기술의 상업
적 이용을 진작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항공우주기술은 의학, 에너지, 교통, 통신, 제조업, 공공안전 분야 등에
서 응용되고 있다. 

이미 35개의 다양한 인공위성을 발사한 바 있는 중국의 항공우주기술은 지난 40년동안 축적되어온 기술능력으로 국제 위성시장
에서 그 위치를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같은 기술적 성과는 항공우주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기술부문에 대한 자
극과 전통산업분야에 대한 기술적 개조 및 향상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80년대 이후 항공우주기술의 상
업적 응용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첨단장비의 개발을 주도했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구소비재의 제조에 크게 기
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적 응용은 전체 항공우주기술 성과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항공우주기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경제적 
잠재력은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항공우주기술의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 속도가 지체되는 원인은 

첫째, 과거 국방계획에 의거 군수품 생산에 주력했던 행정 및 운영시스템에 기인한다. 이러한 체제는 기술성과의 상업적 제품으로
의 전환에 비효율적이며, 기술성과의 이전을 장려할 전반적인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둘째, 항공우주기술의 민수이용에 대한 일관된 계획과 강력한 리더쉽이 없다는 점이다. 연구소나 공장들은 각자의 계획에 따라 기
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기관간의 협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기술적 성과의 대규모 생산이 어렵다는 점이다. 각 연구소들은 대량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못했고, 생산품에 대한 마
케팅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넷째, 많은 군수품의 상업화 노력이 포기되고 있다. 제품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이해 갈등, 부차적인 민수품 생산이나 시험평가에 
대한 투자재원의 문제때문이다. 

다섯째, 대부분의 항공우주기술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허권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기술적 도용현상이 
광범위하며 또한 기술이전의 적정가격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기술개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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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항공우주기술의 민수이용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특히 리모트 센싱, 원격
측정(telemetry), 디지틀 방송시스템, 우주기지를 통한 전력공급, 기상통제를 위한 고체추진로켓, 석유시추, 광물탐사, 긴급구
조, 지진 모니터링, 우주의약품 개발, 소중력 상태에서의 재료공정, 위성통신 분야 등에서 다양한 상업적 응용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의 상업적 응용은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Source: JPRS Report, JPRS-CST-94-014 

 

火炬計劃과 지역발전: 서북지역의 첨단기술산업 

서북지역은 첨단기술산업의 출발이 늦었지만 괄목할 만한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의 산업화를 목적으로 추진되
고 있는 화거계획은 서북공업구조의 근본적 변혁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西安, 寶鷄, 蘭州, 우루무치 등 서
북지역의 중심도시에 설치된 4개의 국가급 高新技術産業開發區는 서북지역 발전의 견인차로 불린다. 화거계획을 통한 서북지역
발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산업의 改新이다. 서북지역은 산업구조조정이 늦어 대부분의 공업시설은 낙후되어 있었다. 따라서 서북지역에서의 첨
단기술 산업화 임무는 전통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새롭게 개조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靑海市 제1공장은 機電일체화(메카
트로닉스)를 통해 제품구조를 갱신하여 XH 756계열의 머시닝 센터를 개발하여 80년대 중반의 국제기술수준까지 도달했다. 연
간 매출이 1400여만원, 외화창출이 254만 원이었다. 이 공장은 이미 중국 3대 디지틀공장의 하나가 되었다. 첨단기술의 전통산
업 개조는 제품구조를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양산업을 신산업으로 변신시키는 이른바 'Revival'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다. 

서북지역은 전자정보, 신소재,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은 서북지역의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섬서성의 소형 TV 및 VCR 부품, 유선통신 관련 제품은 향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숙성은 동위원소의 응용, 정밀화학공업, 생물공정, 신소재의 4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연간 3억원 이상의 생산액
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지역별 자원의 특성에 맞게 산업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서북지역은 여러 차례의 "과학이민"을 통해 풍부한 역량을 갖춘 서부
의 과학기술 대군(西路軍)을 형성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연구소 및 대학에 집중되어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의 결핍을 가져왔다. 
서북의 각성은 화거계획과 고신기술개발구 건립을 통해 인재의 불합리한 배분현상을 해소하고 과학기술인력의 경제력 강화를 적
극 유도하였다. 

첨단기술과 인재의 결합은 서북첨단기술 산업화의 한 특징이다. 기계 및 전자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섬서성은 주로 메카트로닉
스와 전자정보기술이 발달했고, 생물의약 및 신소재연구에서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감숙성은 생물공정기술과 신희토류소
재, 영구자석재료 등에서 앞서있다. 또한 서북지역의 첨단기술발전은 각 지역 자연자원의 우위성을 지속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
다. 신강자치구의 경우, 유전공학을 이용 소, 양의 번식률을 높여 3억 여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도 한 예이다. 

셋째, 고신기술산업개발구의 무역창구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난주, 서안, 보계, 우루무치 이 4개의 국가급 고신기술개발구의 설립
은 2∼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로 발전하고 있다. 서안의 고신기술개발구는 1991년에 세워졌고, 현재 350개의 프로젝
트가 개발구 안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고신기술개발구는 작년 기술무역 총수입이 11.67억 元이었다. 난주의 고신기술개발구의 
'93년 기술무역 수입은 3.4억 元이었다. 생산액과 이윤세는 매년 50%의 속도를 증가하고 있다. 

서북 각 개발구의 발전은 주로 대출 등 정부의 집중적인 자금지원으로 가능하였다. 서안개발구는 7억 元의 기본건설 중에 46%의 
자금이 회수되어 다시 사용되었다. 우루무치개발구는 금년에 경제무역상담회의 방식으로 첨단기술기업 상품이 212.8억 元 수출
되도록 도와주었다. 유리한 투자환경으로 프로젝트와 고객을 끌어들였다. 서안개발구는 현재 三資企業이 158개 있으며 계약투자
액이 2.4억 달러, 외자 계약액이 1.4억 달러이며 투자액이 500만 달러를 넘는 기업이 7개나 된다. 

고신기술개발구는 경제와 과학기술은 결합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너지 효
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서안, 보계 2개의 고신기술개발구의 주도하에 섬서일대의 연해지역을 따라 이른바 '關中高新技術
開發帶'가 형성되었다. 이 지역의 '93년 기술무역 총수입은 20억 元 가량이다. 

첨단기술산업은 서북지역에 활력을 가져왔으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첫째는 자금결핍문제이다. 벤처캐피탈, 채
권, 주식, 부동산 개발, 외자도입 등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적합한 투자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개발구의 불완전한 운영체계
이다. 첨단기술 산품의 국제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시장체계 및 사회보장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는 산업재산권 문제이
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서북지역 첨단기술산업의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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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中國 科技日報, 12/21(1994) 

 

중국 경제성장의 비밀무기: 鄕鎭企業 

농업부 향진기업국 宗綿耀 부국장은 향진기업이 중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가장 활력있는 중심점이 되어 개혁개방의 추진
력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구조로 볼 때 향진기업은 주로 국유기업과 省市집체기업의 중소기업군을 이루고 있다. 또한 향진기업은 대중형 기업과 함께 
중국내륙의 대·중·소 기업결합을 형성하는 기업구조로서 향진기업과 국유기업은 상호의존의 공동발전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15년간의 통계를 보면 전국 사회 총생산액의 30%, 공업 총생산 35%, 국가 稅收의 1/3을 향진기업이 담당했다. 현재 향진
의 수출기업 수는 13만 개에 달하며, 三資企業은 3만여개, 해외투자기업은 400여개가 된다. 수출상품 교역액은 2,350억 元으로 
내륙지역 수출상품 총액의 45%를 차지한다. 향진기업이 생산하는 주요 상품생산량은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중국의 유효
공급을 증가시켰고 농촌시장을 발전시켰다. 

'94년 향진기업의 생산액과 이윤세는 대폭적으로 증가했고 산업재산권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기업개혁이 심화되었다. 수출지향
적 경제체제는 향진기업의 거대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중서부지역의 향진기업발전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다. 

宗부국장은 개혁개방과 관련, 향진기업의 발전은 등소평이 주창한 중국 특색을 갖춘 사회주의 건설이론의 구체적 표현이며, 중국
의 농업적 상황을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용시킨 중요한 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진기업은 중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가져
온 "비밀 무기"라고 결론짓고 있다. 

*Source: 中國 科技日報, 12/23(1994) 

*북방편 담당: 洪 性 範(동향분석연구실) 

黃 持 淵(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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